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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 일시 2022. 7. 27.(수)

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한명희 (044-201-3888)

<총괄> 도로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김갑중 (044-201-3907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 

이용자 안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

도로터널 결로 예방 추진

- 보령해저터널 제트팬 가동 결과, 결로 현상 완화 -

-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계기준 도입 등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6월부터 발생한 보령해저터널의 벽면과 

바닥의 물젖음 현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, 현장

조사를 거쳐 터널 벽면의 누수가 아닌 결로에 따른 현상임을 밝힌 바 

있습니다.

 ㅇ 이후,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터널 내 제트팬을 

가동하고 제습기를 설치한 결과 바닥과 벽면의 물기가 거의 해소됨을 

확인하였습니다.(사진 첨부).

 ㅇ 아울러, 이번 결로 발생을 계기로 결로가 터널의 구조적인 안전에는 

영향을 주지 않지만 터널 이용 시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

만큼,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

판단했습니다.

□ 이에, 국토교통부는 보령해저터널을 포함해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 대해 

터널 내 습도, 온도 등 결로 발생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

결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트팬을 적극 가동하는 등 결로가 예방

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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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보령해저터널의 경우, 보다 효과적으로 결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

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

□ 또한, 앞으로 건설될 도로터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결로를 예방할 수 

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 ㅇ 참고로 도로터널 관련 해외의 설계기준에도 결로 방지를 위한 사항을 

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, 전문가 자문 결과 환기시설 보강, 

단열 강화 등의 방법을 설계기준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

니다.

□ 보령해저터널의 결로 해소에 효과적인 추가 보안방안과 설계기준 도입 

등을 위해 결로 예방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각 방법들의 예방 

효과, 시공 가능성,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

추진할 계획입니다.

 ㅇ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예정된 ‘남해-여수 해저터널’ 

등 도로터널사업은 결로 예방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

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로 이용의 불편함을 찾고, 

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한명희 (044-201-3888)

<총괄> 도로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김갑중 (044-201-3907)

담당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 장 김현진 (044-201-3927)

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원일웅 (044-201-39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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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보령해저터널 물젖음 현상 비교 사진

< 7월 7일 보령방향 3.6km > < 7월 26일 보령방향 3.6km >

< 7월 7일 태안방향 3.3km > < 7월 26일 태안방향 3.3km >


